
2021년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 선정 작품 재심의 총평

  2021년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의 3차 쇼케이스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선정 작품의 기 공연 
이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해당 단체의 공연 
이력을 확인하는 서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 7인은 기공연 
이력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목에 유사성이 있으나 국문과 영문으로 구분되며 내용과 구성
에서 다른 요소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계속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면 심의 결과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보자의 의견을 수용
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의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 7인은 해당 단체의 
기공연 이력과 관련된 영상, 홍보물, 지원신청서, 프로그램북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선정작 관련 
자료를 비교, 대조하여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 22일에 개최된 재심의회의에서는 해당 단체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각 심의위원별 
작성한 사전검수의견서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먼저 해당단체가 기
공연작과 선정작 간 차별점에 대한 소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공연작과 선정작과의 작품 제목의 
유사성, 기공연작과 선정작 간의 내용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공연작과 선정작에 제시된 제목의 표기가 동일 작품으로 인식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작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작임을 강조한 점, 선정작에 대한 구체화가 
부족하여 기공연작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7인은 해당 
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본 결정을 통해 무용계 내부에서 신작을 준비할 때 긍정적 창작 풍토를 만들고, 
더 나아가 공연계에 발전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한 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자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창작자가 자기표절에 대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창작물과  
유사한 제목, 유사한 내용, 유사한 구성 등으로 표현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창작의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엄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원서 작성 단계부터 
타인의 아이디어 및 콘텐츠 도용, 자기 표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자체 진단이 
요구됩니다. 이는 자칫 예술계 전반에 만연해 있을지 모르는 도용 및 표절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예술계의 자정 및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둘째, 신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기표절, 유사한 제목, 주제, 내용 구성 등을 심의 전에 살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 및 AI 활용 등도 요구됩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
되어야겠으나, 이와 같은 행정심의 시스템이 구비되면 제목만 바꾸어 공적 지원금을 반복해서 
수령하는 부적절한 경우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셋째, 창작자들이 각자 적합한 유형으로 작품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신작과 레퍼토리 외에도 연작 및 리서치 등 각 창작과정을 세분화하여 창작자가 
점진적으로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작자가 가장 적합한 단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원 신청 전 창작자는 창작물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에 대해 주제 및 기획의도, 내용 등에 대해서 소신을 갖출 필요가 있
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가 된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선정작은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원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이상으로 공공성, 신뢰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심의위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체는 이번을 계기로 미래의 발전적 공연문화를 위해 더욱 성숙한 
창작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용분야 전담심의위원 일동


